
시편 제12편

신성근 신부
제12편은 다윗이 주님을 부르며 자신의 처지를 부르짖는 ‘공동탄원시편’이다.
   다윗은 불의가 판을 치고 가련한 이들이 핍박받는 세상 속에서 오로지 주님의 말
씀만이 안전한 피난처임을 노래한다.   

1. (11) [지휘자에게. 제8도로. 시편. 다윗]

2.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충실한 이는 없어지고
   진실한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1) 1사무 22,6-23을 보면 사울이 도엑을 시켜 다윗을 따르던 85명의 제사장을 죽  
      이고, 사제들이 살던 성읍 주민들과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이, 소와 나귀  
      와 양들까지 모두 죽인 사실(22,18-18참조)을 다윗은 도피 중에 들었을 것이   
      다.
   2) 이들은 주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사울의 폭력을 본 다윗이 주님께 탄원하는 것이다.
 * 이사 59,15 : 진실은 자취를 감추고 악에서 떠난 이는 약탈을 당합니다.
   미카   7,2 : 경건한 이는 이 당에서 사라지고 사람들 가운데 올곧은 이는 하나도  
                없구나. 모두 남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저마다 제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

3. 저마다 제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간사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1) 에돔 사람 도엑은 사울에게 거짓을 고한다. 곧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  
      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다(1사무22 9-110 참조). 이를 들은 사울이 아히멜렉  
      에게 화를 낸다(12-13참조). 
   2) 악인은 간사한 입술로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간질한다.
      거짓은 거짓을 부르고 사람들을 둘로 갈라놓는다.
 * 이사 59,3ㄴ : 너희 입술은 속임수를 말하며 너희 혀는 불의를 지껄인다.
   예레 9,2-4 : 그들은 자신들의 혀를 활처럼 굽히고 그 땅에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판을 치게 한다. 그들은 악에서 악으로 옮겨 다니며 나를   
                 알아 모시지 않는다. 누구나 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신뢰  
                 하지 마라. 형제들이 모두 사기꾼이요 이웃들이 모두 중상꾼이 되  
                 어 돌아다닌다. 모두 제 이웃을 속이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도록 제 혀를 길들이고 죄에 무디어져 잘못  
                 을 뉘우치지도 못한다.

4. 주님께서는 간사한 모든 입술과
   허황된 것을 말하는 혀를 잘라 버리시리라.
5. 그들은 “혀로 우리가 힘을 떨치고
   입술이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우리의 주인이랴?” 하는구나.

   1) 악인들에게 있어 공통적인 태도는 바로 교만이다. 자신들이 세 치       
      혀로 꾸미는 온갖 허황한 일들이 마치 성공할 것으로 착각한다. 아무도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고 호언장담한다. 세상 또한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2) 주님은 모든 간사한 입술과 허황한 말을 하는 혀를 잘라 버리신다. 즉   
      아에 말을 할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신다.
   3) 교만은 교만을 낳는다. 진실한 말만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가련한 이들에 대한 핍박과 가난한 이들의 신음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주님께서 이르신다.
   “그가 갈망하는 대로 나 그를 구원으로 이끌리라.”

   1) 악인들이 행하는 핍박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이들이 울부짖는 그 소      
      리를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 사울의 핍박으로 희생된 이들의   
      피가 하늘에 다다른다. 
   2)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주님은 모세를 보내시  
      어 그들을 해방하셨다. 
   3)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곧 다윗처럼 신뢰에 차  
      서 기도해야 한다.
 * 탈출 3,7 :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  
              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  
              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사 33,10 : 난 이제 일어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이제 몸을 일으  
              킨다. 나 이제 일어나다.

7.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
   흙 도가니 속에서 
   일곱 번이나 정제된 순은이어라.



   1) 주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흙 도가니에 일곱 번이나 정제된 순은과 같다.  
     즉,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불순물이 없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불  
     선물투성이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들은 세상을 거짓으로 오염시킨다
   2) 일곱 번은 완전하고 거룩함을 뜻한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
 * 잠언 30,5 :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순수하고 그분께서는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8.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지켜 주시고
   저희를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호하소서.
9. 악인들이 사방으로 쏘다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야비함이 판을 칠지라도.

   1) 주님은 당신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에 충실한 이들을 영원히 지켜       
      주신다. 
   2) 악인들이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기 위해 세상에서 판을 치고 공격하여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말씀에 충실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며 어떤 때는 
악이 더 득세하며 선을 공격한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악이 허황한 말로 판을 쳐도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맞서야 이
길 수 있다. 끝.


